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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年 2 月
京都大学図書館機構長　引原 隆士
2인사말
　京都大學圖書館機構에서는 京都大學이 소장한 귀중한 자료를 
대학 내외에 공개하여 널리 시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기회를 마
련하기 위해 수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韓國古文獻의 世界－京大河合文庫目錄刊行記念」이라는 제목
으로 京都大學附属圖書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및 高麗大學
校民族文化研究院의 세 기관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동사업
의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京都大學附屬図書館, 京都大學人文科学研究所 및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은 2015년 2월에 협정을 체결하여 京都大學附屬
圖書館이 소장한 한국고문헌을 조사하여 서지정보, 해제의 작성 및 
자료의 디지털화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의 하나
로 이번에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와 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
院에서 각기 일본어와 한국어로 河合文庫目錄을 간행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가 모여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
기에, 이 기간을 전후하여 실제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기 
위한 귀중서 공개전시를 아울러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사업의 주요 대상인 河合文庫는 조선사와 경제사를 주로 연
구하신 河合弘民（가와이 히로타미）博士（1872-1918）가 수집한 
한국고문헌으로 1919년에 박사의 유족으로부터 구입하여 특수문
고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공사의 문서기록, 정치, 경제, 종
교, 풍속 등 다양한 방면에 관계되어 조선시대의 사회사 및 문화사, 
특히 재정사의 연구에 있어 필수의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밖에도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이 소장한 귀중자료에서 선정한 한국고문헌이 
본사업의 대상입니다.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후 지금까지 자료 조사 및 디지털화 촬
영을 각각 5회 실시해 왔습니다. 자료조사의 성과바를 탕으로 상세
한 서지정보, 해제를 작성하고 훼손이 심한 자료는 촬영에 앞서 복
원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디지털화 된 화상은 서지정보, 해제와 더
불어 순차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자료조사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세 기관
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河合文庫目錄을 간행하여 그 전모를 밝히고, 또 河合文
庫를 중심으로 한 한국고문헌 귀중자료의 디지털 화상을 인터넷상
에서 공개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이들 귀중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
가 세계 각국의 관련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
니다. 또한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인터넷상에서 자유롭
게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앞으로 일한 양국간의 학술 문화 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院長 金炯瓚）은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고문헌 소장 기관인 경도대학 부속도서관（館長 引原隆士）, 
경도대학을 대표하는 인문과학연구소（所長 高木博志）와 2015
년 2월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 조사 및 연구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체결은 한국고문헌의 조사 및 정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훼손이 심한 주요 자료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또 서지목
록집 출간, 학술대회를 통한 공동 연구, 도서 전시회 개최로 발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정체결과 차별되는 소중한 의미가 있
다. 지난 4년간 세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경도대학 부속
도서관 소장 중요 한국고문헌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학계에 소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 조사를 위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해외한국학자료센터（센터장 鄭雨峰 高麗大
學校 國語國文學科 敎授）에서는 지난 4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지원을 받아 해마다 한 두 차례씩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
문조사기간에는 부속도서관과 인문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협조
를 받아 자료의 상세서지정보를 정리하고 원문이미지를 고화질로 
디지털화하였다. 또한 3,200여 건의 고문서를 脫草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와 경도대학 부속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
되고 있다.
■ 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韓国古文献調査に関する協定 ■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 조사에 관한 협정체결
■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이미지 공개
■ 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原文画像の公開
展 示 総 説
「한국고문헌의 세계」
「韓国古文献の世界」
4그동안 해외에서 경도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한국고문헌 자료
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도서관을 찾아 가서 자료를 보
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해외한국학자료센터와 경도대
학 부속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는 전 세계 어
디서나 연구자나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
게 실물에 가깝게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헌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도대학 가와이문고는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1872-
1918）박사가 조선사 연구 자료로 수집한 조선 전적과 고문서로 
이루어졌다. 가와이 박사는 1898년 동경제국대학 문과를 졸업하
고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07년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
교의 교장으로 취직하면서 조선으로 건너왔다. 가와이 박사는 조
선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사 특히 재정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면
서 각 방면의 조선 고문헌을 수집하였다. 이후 1915년 동양협회
전문학교의 동경 본교로 돌아가 교수로 재직하다가 1916년 8월
에 ｢조선 세재에 대한 연구｣로 교토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
고 1918년 세상을 떠났다. 
가와이문고는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 사후 1년 뒤인 1919년, 경
도대학도서관에서 당시 문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마니
시 류（今西龍, 1875-1932）의 주선으로 가와이 박사의 유족에
게 793종 2,160책을 매입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와이 히로
타미와 이마니시 류는 당시 대표적인 조선사학자이자 장서가로 
1900년대 초에 조선에서 활동하며 한국고문헌을 수집하였다. 일
본에 귀국한 뒤에도 인연을 이어나가 가와이 히로타미 사후에 이
마니시 류의 주선으로 경도대학 도서관에서 가와이의 장서를 구

















■ 경도대학의 가와이문고 수집 경위
■ 京都大学河合文庫収集の経緯
5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는 고서 약 832여 종, 고문서 약 3,200여 
점, 탁본 30여 종, 서화 10여 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일본 내 
한국 고서 소장 기관 가운데 그 양이 매우 많은 편이며, 고문서의 
경우 양적 질적 측면에서 자료 수준과 가치가 타 기관에 비해 훨
등히 높다.
고서의 간행본은 290여 종, 필사본은 540여 종이다. 간행본 중 
목판본은 170여 종, 활자본은 120여 종이다. 활자본 자료 중에
서 금속활자본은 약 30여 종인데 가장 오래된 자료는 1434년 주
조된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대학연의（大學衍義）』이다. 이외
에도 간행본에는 정치·경제·종교·풍속·문학 등 경사자집（經史子
集）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필사본에는 국역시전류（國役市廛類）를 비롯하여 조선후기 재
정사 및 상업사를 밝힐 수 있는 원 자료가 풍부하게 있다. 특히 
면주전（綿紬廛）관련 原 자료가 200여 종이나 되는데 대부분 
哲宗 연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의 것으로 조선말기 재정사 및 
도시상업경제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가와이
문고에는 위조고문서도 261점 정도 있다. 이 문서를 누가 언제 위
조하였는가를 안다면 문서의 유통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
이다.
○ 經部 총 22여 종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는 經部 자료가 총 22여 종 소장되어 있
다. 四部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자료에 비해 양이 많다고 
할 수 없다. 경부를 세분하여 보면 禮類 10종, 四書類 5종, 小學
類 7종, 총 22여 종이다. 경부 자료 중에서는 李德懋의 『禮記
臆』이 문집과 별도로 존재하여 주목할 만하다.
○ 史部 총 561여 종 
가와이문고 소장 한국고문헌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부 자료가 
전체 자료의 총 67%를 차지하여 풍부하다는 점이다. 史部 자료
는 총 561여 종인데 200여 종 이상이 유일본으로 질적 가치가 매
우 높다. 
사부 자료 중에서도 특히 조선의 재정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다.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가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사 특히 재
정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관련 자료를 각 방면에서 수집하
였기 때문이다. 재정사 자료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의 중앙정부 
및 각 지방관아에서 편찬한 공공기록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지방사, 지방재정사를 연구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綿紬廛 관련 자료는 총 200여 종 소장되어 있다. 가와이문고 소
장 고문서 중 가장 주목할 자료로 19세기에 한성부에 거주하며 
綿紬를 팔던 상인층이 남긴 문서이다. 이 면주전 자료에는 시민
과 왕실, 호조,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면주전의 운영실태 등이 잘 

































■ 河合文庫所蔵資料の特徴 ■ 가와이문고 소장 자료의 특징
展 示 総 説
6○ 子部 총 53여 종
자부류에는 유가류 13여 종, 석가류 8여 종, 도가류 5여 종, 병
가류 2여 종, 농가류 5여 종, 술수류 4여 종, 역학류 2여 종, 정음
류 2여 종, 예술류 3여 종, 유서류 9여 종이 있다. 이 중 『農政會
要』는 국내외 유일본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18세기 초 崔錫鼎이 쓴 훈민정음 연구서인 『經世訓民正音』
이 중요하다. 저자가 직접 쓴 필사본으로 보이며 국내외 유일본이
다. 이 책은 그동안 洪良浩의 『耳溪集』에 ｢經世正音圖說序｣라
는 글이 있어 존재가 알려졌었으나 실물을 보지 못하여 그 내용
을 알 수가 없었는데,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15세기 『訓民正音解例』 이후 신경준의 
『訓民正音韻解』（1750）가 가장 앞선 훈민정음 연구서로 알려
졌다. 그런데 최석정의 『經世訓民正音』이 이보다 40~45년 정
도 빠른 시기에 완성된 것이다. 『經世訓民正音』은 조선시대의 
국어학사에서 오랜 침체기를 거쳐 최초로 나타난 훈민정음 연구
서이고 18세기 이후 새로운 훈민정음 연구의 장을 열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지닌다. 최석정의 『經世訓民正音』은 조선후기의 훈
민정음 연구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 集部 196여 종 
집부에는 총집류 11여 종, 별집류 139여 종, 소설류 22여 종, 수
필류 16여 종, 척독류 2여 종, 사곡류 6여 종 등 다양한 분야의 자
료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영미편』은 서명은 알려져 있었는데 
실물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가와이문고에 실
물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 책에는 이운영（李運永, 1722~1794）
의 장자 이희연（李羲淵, 1755~1820）의 인장 “韓山李氏羲淵
士靖”이 찍혀 있어 이운영의 手稿本이거나 이에 가까운 필사본
일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유일본이다. 이운영은 1781년 3월 27일 
경, 충청도 황간의 유배지에서 이 책을 저술하고 인근의 지명을 
따라 서명을 정하였다. 또 金元行의 『渼湖先生集』의 定本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校正本 등 중요한 원고들이 소장되어 있
다.
○ 고문서 3,200여 건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는 한성부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3,200
여 건의 낱장본 고문서와 장부류, 회계책 등의 성책본 고문서가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일본 내 고문서 소장 기관 가운데 그 
양이 가장 많은 편이며 특히 자료 수준과 가치가 타 기관에 비해 
훨등히 높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 자료는 대부분 지방에 
세거하였던 양반가문에서 남긴 것이다. 그런데 가와이문고에 소
장된 고문서는 17~19세기에 한성부에 살던 주민이 남긴 문서가 
대부분이다. 신분 역시 양반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인층, 중
인층, 몰락양반, 최고급 문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
르고 있다.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지난 4년간 낱장본 3,200
















































金壽增（1626-1701） 嫡 · 庶子 13 男妹
顕宗 13（1672）







81672년(朝鮮, 顯宗13) 安東金氏 金壽增(1626-1701)의 嫡庶 1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분재
기이다. 형제자매간에 合議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는 분재기를 구체적으로 和會文記라고 칭한다. 이 분
재는 크게 奉祀條 재산과 자녀 각자가 받을 몫으로 나누는 衿給 재산으로 구분된다. 
봉사조에는 奴婢 205口, 京畿道 楊州에 소재한 畓 36斗落(마지기), 田 14畝가 책정되었다. 嫡子女(3
남 5녀)가 分執한 노비는 370口, 畓이 380斗落, 밭이 26.7日耕, 41斗落이다. 각 자녀들은 노비 45구, 논 
40-48두락을 기준으로 정확히 均分하였다. 
이 분재기는 17세기 조선의 最高 양반인 安東金氏가 소유한 재산의 규모와 그 樣相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史料的 가치가 크다. 淸陰 金尙憲(1570-1652)의 아들인金壽增·金壽興·金壽恒 계열의 안동김씨는 
수많은 官僚 및 學者群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閥閱家門으로 불린다. 이 분재기에서 多數의 奉祀條 재
산이 책정된 것은 이들이 禮學 가문으로서 宗法과 祭禮를 중시하는 家風에 기인한 것이다. 
（安承俊）
9歳幣契上下冊 乙丑（1865）正月日2
조선후기 서울의 御用商廛인 市廛 가운데 하나였던 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歲幣契의 會計 帳簿이다. 表題
는 乙丑正月日歲幣契上下冊이다. 1864년부터 1902년까지 38년 동안의 入金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세폐계는 淸나라에 대한 歲幣 등과 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受價冊, 會計冊, 上用冊, 
上下冊, 傳掌謄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受價冊은 代金의 受取와 그 項目別 支出을 기록한 장부, 會計冊
은 綿紬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納品用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 上用冊은 基金의 지출 장
부, 上下冊은 기금의 收入 장부, 傳掌謄錄은 기금의 引繼引受 장
부이다. 이 帳簿를 통해 세폐계가 대외적인 綿紬의 上納이나 進
排, 조직 내의 相互扶助에까지 관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부는 면주전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의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
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37년 이상의 장기에 걸
쳐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지출의 내용 구성뿐 아니라 













不分巻 1 冊 : 無郭 , 無界 , 















1785년(正祖 9) 7월 17일, 崔致恒이 財主인 申聖範으로부터 長興庫의 供上紙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인 
貢人權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賣買明文이다. 이같은 문서를 貢人文記라 한다. 납품하는 供物은 湖西 지
역의 供上紙 6월분의 1/2이고, 매매가격은 銀子 320兩이다. 조선의 官府에서는 所要되는 각종 物品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인인 貢人에게 필요한 物目을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貢人
文記는 이 貢人權을 매매하는 문서이다. 
조선후기에는 大同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 관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貢物價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
은 매매가 가능했다. 
申聖範은 賣渡할 때 이전에 거래된 공인문기 4장을 함께 넘겼
다. 이 4장은 ①1697년 安世徽, ②1750년 4월 韓興瑞, ③1750년 



































朝鮮 成宗代에 盧思愼‚ 姜希孟‚ 梁誠之 等이 王命을 받아 編纂한 地理書이다. 
朝鮮 各道의 地理, 風俗, 物産 等을 記錄하였다. 全國을 兩京 八道로 나누어 漢
城府, 開城府, 京畿道, 忠淸道,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咸鏡道, 平安
道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京都의 앞에 ‘八道總圖’를 넣었고, 各道의 앞에도 道
別 地圖를 收錄했다. 各道에는 沿革, 官員, 風俗, 形勝, 物産, 人物等이 項目別
로 敍述되어 있다. 
『東國輿地勝覽』은 1481年에 50卷으로 처음 完成되었지만, 刊行되지는 않았
다. 이후 持續的인 修正 作業이 이루어져서 1487년과 1499년에 각각 55卷으로 
刊行되었다. 中宗 때인 1530년에는 大大的인 增補 作業을 하여 『新增東國輿
地勝覽』을 編纂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이전에 刊行된 책이 매우 稀貴하다는 점에서 河合文庫
에 소장된 癸丑字本 『東國輿地勝覽』은 비록 完帙은 아니지만 書誌學的 價
値가 매우 높다. 또한 이 책은 朝鮮 前期 燕山君과 中宗 때의 文臣이었던 權鈞





金属活字本 ( 癸丑字 )
漢城 : 校書館 , 燕山君 8(1502)
28 巻 10 冊（零本 ) : 四周双辺 半郭 28.0
× 17.3 ㎝ , 有界 , 8 行 16 字 註双行 , 下内












鈞輿地勝覽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申 [ 手決 ]
印：「宣賜之記」, 「○○堂」, 「就甫」
紙質：楮紙
備考：全 55 卷 中 卷 1-10, 14-23, 27-30, 36-37, 51-52, 
28 卷 10 冊 存




『農政會要』는 19世紀 朝鮮의 實學者였던 崔漢綺
(1803-1877)에 의해 編纂된 農書이다. 이 책은 朝鮮
後期에 저술된 代表的인 農書의 하나이며, 河合文
庫所藏本이 唯一本이다. 10冊 중에서 제1冊이 缺本
이다. 編纂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834년∼1842
년 사이로 推定된다. 
全體 構成을 살펴보면, 土宜 · 水利 · 穀種 · 功作 · 淤
陰 · 攻治 · 蓄聚 · 農餘 · 治膳으로 나뉘어져 있다. 每
篇의 앞에는 序說이 收錄되어 있다. 本文이 나오고, 
註를 달아 풀이하였고, 다시 疏 또는 箋을 덧붙여 讀
者로 하여금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 책은 中國 淸나라 때에 編纂된 農書였던 『授時
通考』를 주로 參照하면서, 中國 農書와 朝鮮時代 
農書를 폭넓게 活用하였다. 다른 책에서 引用할 때
에는 引用書目을 밝혔으며, 西洋科學의 知識들을 
紹介하였다. 
이 책을 編纂한 崔漢綺는 西洋의 科學技術 導入에 
積極的이었으며 東西洋의 學問的 業績을 集大成
















[ 発行地不明 ] : [ 発行所不明 ], 
[ 朝鮮後期 ]
零 本 9 冊（ 全 10 冊 中 冊 1 欠 ） : 
挿図 , 半郭 18.3 × 12.0 ㎝ , 有界 , 
10 行 21 字 註双行 , 上下向黒魚尾 
















조선후기의 실학자(實學者)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1817년 전라도(全羅道) 강진(康津)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책이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의 저술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직이 정비되지 않아 정사(正士)에게 녹
(祿)이 없고, 탐묵(貪墨)한 풍습이 크게 일어나서 백성이 시달림을 받았다. 그윽이 생각건대 터럭 하나
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야 그칠 것이
다. 그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百官不備, 正士無祿, 貪風大
作, 生民憔悴. 竊嘗思之, 蓋一毛一髮, 無非病耳, 及今不改, 其必亡國而後已. 斯豈忠臣志士所能袖手
而傍觀者哉?)
가와이문고에는 3종의 『경세유표』 필사본이 있다. 그 
중 11책짜리는 정약용 집안에서 이른 시기에 필사한 자료
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정약용의 저술인 『여유당집(與
猶堂集)』을 집안에서 필사한 자료와 서지적 특징이 기
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두주(頭註)의 존재 
등이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가와이문고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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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68登録番号
11 冊 , 半郭 四柱双辺 19.2cm















者ならんや（百官不備, 正士無祿, 貪風大作, 生民




























호성공신(扈聖功臣)은 선조(宣祖)가 임진왜란 때 자신을 의주(義州)까지 호종하는 공(功)을 세운 86명
에게 1604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신교서는 모두 9개인데, 그 중 6개가 보물이나 유형문화재
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 알려진 교서는 문신(文臣) 8개, 의관(醫官) 1개인데 사복시(司僕寺)에서 궁중
의 말을 관리하던 잡직(雜職)인 ‘이마(理馬)’가 받은 공신교서로는 가와이문고의 「오연호성공신교서」
가 유일하다. 「오연호성공신교서」는 신지제(申之悌)가 작성하였다. 
호종공신교서에서는 오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친근히 대하는 마
음은 귀천에 차이가 없으니, 노고에 보답하고 공로에 답하는 은전에 어찌 경중을 구별하겠는가? 이에 
법도에 따라 특별한 예우를 보이노라.....너는 하례(下隷)로서 임금을 뒤로하지 않고 어가와 세자의 출
정에 말고삐를 짊어지는 공을 이루었고 험난한 일을 두루 겪으면서도 시종일관 온 마음으로 마부의 역
할을 다 하였다.” 교서에는 오연이 낮은 신분임에도 충성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이후 오연은 석성군(石























金在魯(1682-1759) 編 『金石錄』의 일부. 韓國近世以前 金石文搨本의 현전 최대 집성본이자 최선본
이다. 冊背에 ‘欽欽軒’이 적혀 있는데, 編者 金在魯의 書齋 이름으로 추정된다. 전체는 項目別로 분류되
어 있고, 하위의 卷次는 千字文順으로 배열하였다. 題簽에 ‘金石文’의 搨本集임을 밝혔으나, 金文의 탑
본은 들어 있지 않다. 搨本의 대상은 크게 墓碑類와 一般石碑類의 2종으로 나뉜다. 墓碑類로는 陵碑, 
陵表, 園表, 追祔表, 神道碑, 墓碑, 墓表, 墓碣 등이 있다. 一般石碑類로는 宮殿碑, 舊里碑, 紀蹟碑. 記
事碑, 事蹟碑, 事實碑, 遺墟碑, 下馬碑, 駐蹕碑, 御筆別諭碑, 御製碑, 御製懸板, 綸音懸板, 御製祭文, 
砥柱碑, 忠烈碑, 書院碑, 祠碑, 旌閭碑, 殉節碑, 殉義碑, 門碑 등이 있다. 墓碑類가 큰 비중을 차지하
고, 一般石碑類는 각 종류별로 소량이다. 墓碑類의 碑主(墓主)는 16世紀末 이후 18世紀初 李朝士大夫
가 가장 많다.
본래 『金石集帖』은 原編 206冊, 續編 20冊, 總 226冊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原編은 金在魯가 收集
한 것이고, 續編은 金在魯 死後 後人이 收集했으리라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葛城末治(1935)와 前間
恭作(1944)는 현 서울대 奎章閣藏 39冊의 金石帖에 관해 언급한 바 있으나, 京都大學付屬圖書館藏 金
石帖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일 형태의 金石帖으로는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奎章閣藏 39冊 이
외에, 高麗大學校 六堂文庫藏 28冊, 그리고 個人所藏 5冊 등 총 72冊이 報告되어 있다. 또한 金在魯編 
金石帖의 목록으로, 현재 高麗大學校 圖書館 六堂文庫에 『金石錄』 寫本이 있다. 『金石錄』의 總目
을 살펴보면, ‘天朝’부터 ‘釋寺’ 까지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卷次는 千字文順이다. 2,405點의 
金石 目錄(懸板 목록 포함)이 있으나, 각 권에 중복이 있어 실제는 2,265點의 拓本이 저록되어 있다.
동 『金石集帖』과 韓國傳存 集帖 및 『金石錄』 目錄과 대조하면 『金石集帖』의 全貌를 보다 분명하
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沈慶昊）
金在魯（1682-1759）編
219 冊 ; 40.3 × 28.2cm
著者
形態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만년에 유배에서 돌아와 과천(果川) 하손정사(下潠田
舍)에서 생활할 때 중국에서 輸入한 서첩에 親筆로 자신의 漢詩 「석노시(石砮詩)」
와 「영백설조(詠百舌鳥)」를 쓴 것이다. 
김정희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書藝家이자 文人畵家이며, 경학가(經學家)이자 考證
學者이며, 金石學硏究者이다. 그는 사행(使行)하는 부친 김노경(金魯敬, 1766-1837)
을 따라 淸나라 연경(燕京)에 유학하여 완원(阮元, 1764-1849), 옹방강(翁方綱,1733-
1818)에게 배웠고 귀국 후에도 편지를 통해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청대 학술 연구에 
몰두하여 조선후기 북학(北學)의 종장이 되었다.
『노설첩(砮舌帖)』의 표지는 紋樣이 들어간 緋緞으로 되어 있다. 서첩의 제목은 「석
노시(石砮詩)」와 「영백설조(詠百舌鳥)」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석노시」와 
「영백설조」는 김정희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은 한
시이다. 서체는 김정희의 만년의 원숙한 행서(行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설첩』은 김정희의 글씨를 가져다 粧帖을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서첩






















12 冊 ; 33.8 × 22cm形態




본래 총 13卷 13冊이다. 庚午字는 世宗의 3男 安平大君의 글씨를 字本으로 사용한 
동활자로, 경오자에 의한 인출 서적은 전부 4종밖에 없다. 또한 경오자 『역대병요』
의 傳存本은 京都大學付屬圖書館本이 유일하다. 
1450년(世宗 32) 世宗이 鄭麟趾 등에게 歷代의 戰爭과 그것에 대한 先儒들의 評을 집
성하도록 하고, 친히 ‘歷代兵要’라고 書名을 붙였다. 그 뒤 1451년(文宗 元年) 文宗이 
金龜·金末·金淡·徐居正 외 6인에게 기록을 원전과 대조하게 하고 音注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首陽大君이 이 작업을 摠裁하여 1453年(端宗 원년) 端宗에게 완성본을 헌정
하여, 이해 경오자로 刊印되었다. 이후 1456年(世祖 2) 全羅道觀察使 李石亨이 都事 
趙枚, 光州牧使 宋休明의 主宰로 整版하여, 한국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木版本(缺卷
1-2)이 전한다. 
권13에는 元의 成立과 宋의 滅亡 과정에 벌어진 전투, 元의 일본 정벌 試圖에 이르기
까지의 중국의 전사를 정리하고, 이어 高麗가 契丹의 침략을 물리친 내용, 高麗末 李
成桂의 紅巾賊을 討伐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明이 元을 정벌한 기사를 수록하


































印：勤行之堂（陽刻 方形朱印 , 
巻 30 第一張 等） 
解 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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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朝鮮의 第4代王인 世宗의 第七男 平原大君 李琳(1427-1445)이 소장했던 것
이다. 이 책 卷30 第1張 등에 平原大君의 藏書印인 “勤行之堂”이 찍혀 있다. 平原大
君의 字는 珍之, 號가 謹行堂이다. 그는 아주 英特하였으나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
났다. 
『大學衍義』는 高麗末부터 國王의 經筵에서 자주 進講되어 朝鮮時代에 여러 판본
이 나왔다. 또한 朝鮮에서는 『大學衍義』의 類編이나 節略本도 만들었다. 즉, 朝鮮 
第3代王 太宗은 1409年에 金科에게 『大學衍義類編』을 편찬하게 하였다. 成宗 3年
인 1472年 4月에는 李石亨 등이 『大學衍義』를 刪節하고 『高麗史』의 事績을 첨가
한 『大學衍義輯略』 21卷 10帙을 올리자, 成宗은 典校署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
케 하였다. 
京都大學付屬圖書館藏 初鑄甲寅字本은 조선에서 간행된 가장 이른 시기의 『大學衍
義』 판본이다. 印出記의 宣德九年은 1434年(世宗16)에 해당한다. 京都大學人文科





















가와이문고 수집자인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1872-1918） 박사가 大正5年
（1916）에 京都帝國大學에 제출한 박사논문이다. 푸른 罫線, 半面 11行 原稿用紙에 
毛筆細字로 書寫되어 모두 500여 장에 이른다. 本論 부분은 「總論」에 이어 「第一
期　開國부터 大典編成에 이르는 약 80 년」, 「第二期　大典編成後 大同法施行에 
이르는 180년」（이상 第１冊）, 「第三期　大同法設置부터 均役法制定에 이르는 약 
100 년간」（第2冊）, 「第四期　均役法後 開國五百三年甲午新政에 이르는 약 150 
년간」으로 나누어 각종 세제의 연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大典」은 『經世大
典』（1469）, 「大同法」은 光海君 1年（1608）부터 孝宗2年（1651）에 이르기까지 
순차 시행된 貢納制와 관련된 새로운 税法, 「均役法」은 英祖26年（1750）의 軍制
財政改革과 관련된 新税制, 「甲午新政」은 高宗31年（1894）의 近代化改革（甲午更
張）을 말한다. 「總論」의 시대구분에는 「第五期　甲午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있으나, 이는 대상 외로 되어 있다. 부록 「結負制度의 研究」의 「結負」란 税制의 기
초가 되는 농지 면적 및 수확량의 단위이다. 전편에 河合文庫 소장의 丁若鏞의 『經
世遺表』 및 『牧民心書』,  李珥 『栗谷全書』 등 많은 서적과 고문서가 인용되어 
있어 가와이 박사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을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金文京）
 조선세제에 관한 연구
河合 弘民（1872-1918）
1916



































교토대학에서의 귀중자료 복원에 대하여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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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시회는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인문과학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세 기관 간의 협정에 의거
한 프로젝트 성과의 일부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의해 부속도서관 귀중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한국고문헌이 햇빛
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 연구에 앞서 복원을 필요로 하는 자료도 70점이나 되어 부속도서관이 그 작업을 담당했습
니다.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金石集帖』은 총 수가 200권이 넘는 18세기 조선의 탁본집입니다. 이미 없어지거나 
풍화에 의해 판독이 어려워진 비석문도 있고，당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는 하나 과거에 습기나 벌레
의 피해에 의해 페이지를 열기조차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프랏트닝, 빨기, 뜨기, 끼기 등 많
은 절차를 거쳐 종이를 건전한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장정하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또 
『經世遺表』 역시 벌레 피해가 심하여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복원을 거친 후 조사한 결
과, 원본에 아주 가까운 필사본임이 밝혀졌습니다. 
　귀중 자료는 책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책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책에 사용된 소재, 책을 수리하는 기술, 
과거의 복원 흔적 등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복원할 때에 제거된 낡은 소재도 장래에 연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고 복원이 끝난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金石集帖』과 같이 편집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사용된 낡은 장정 줄에서 연대를 추정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책장 이면의 보수나 芯材에 사용
된 종이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복원 작업은 자료의 보존만이 아니라 이용에 있
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년에는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첨가되어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이용 방법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에는 약 50개의 도서관 및 도서실이 있어 2018년 현재 장서 총수가 약 702만 책에 달하고 있습니다. 창립 
120년을 넘는 그 역사에 어울리게 장서에는 고전적을 비롯하여 많은 귀중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
은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이 심해지고 , 이용자 또는 환경 요인에 의한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만 각 도서관 
및 도서실에 의한 복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토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전교적인 과제로 삼아 2010년도에서 2011
년도에 걸쳐 실시된 복원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고 교원과 직원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시점에 입각한 복원 계
획을 세웠습니다. 도서관과 도서실, 컬렉션 단위가 아니라 박물학, 경전, 문학 등의 테마별 계획을 세우고 여러 해에 
걸쳐 광범위한 자료의 복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기구에서는 복원의 성과보고를 겸한 공개전시를 지금까지 3번 
개최했습니다. 
　교토대학에서는 귀중한 자료를 후세에 남기고 오래도록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가지 목적을 실현시키




から 2018 年までの間に 5 回にわたって行われた資料調























るウェブサイトで、2017 年 12 月に正式運用を開始し、
2018 年 12 月末 現在 11,350 タイトル、1,047,928 画像
を公開しています。画像データの相互運用性とアクセス














　공동사업에서 디지털화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2015 년
부터 2018 년까지 사이에 5 번 시행된 자료조사에 의해 결
정하고 , 동기간 중에 5 번 각기 수주일에서 한 달 이상의 
촬영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 촬영에 앞서 자료가 촬영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복원을 한 후에 데
지털화 하였고 복원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경년 열악화
에 의해 약해지거나 부분적으로 벌레나 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 촬영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  대상자
료를 데지털 카메라로원자료에 대해 300dpi 의 해석도를 
확보하여 촬영해 ,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는 분할하여 촬영
하면서 데지털 화상을 작성했습니다 .
　한편 각자료의 서지정보에 관해서는 자료조사의 성과에 
의해 한국측이 한국어 데타를 작성하고 일본측은 해제 등
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 또한 자료에 따라서는 각 화상 
별로 탈초 텍스트도 준비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작성된 데지털 화상과 서지정보 및 해제는
「교토대학 귀중자료  데지털 아키이브」（https://rmda.
kulib.kyoto-u.ac.jp）및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
터의 욉사이트（http://kostma.korea.ac.kr/）에서 순차 
인터넷 공개를 하여 , 장기 보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이용
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자료도 장소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
　「교토대학 귀중자료 데지털 아키이브」는 교토대학이 
소장하는 귀중 자료의 데지털 화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욉사이트로 , 2017 년 12 월에 정식 운용을 시작했고 
2018 년 12 월말 현재 11,350 타이틀 , 1,047,928 점의 화
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상 데이타의 상호 운용성과 
악세스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규격 IIIF（International 
Image Interoperability Framework）에 대응하고 높
은 해상도의 화상을 순조롭게 열람할 수 있는 뷰어를 가추
고 있으며 외부 뷰어에서도 악세스 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
고 있습니다 .  또한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식 공개와 동
시에 부속도서관 소장 자료에 관해서는 소장관을 ( 화상을 
개변했을 경우에는 그 것도 ) 명기하여 화상의 이차 이용을 
자유화하여 누구나가 학술 및 창작 활동에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토대학에서는 교토대학 귀중자료 데지털 아키이브 기
금（http://www.kulib.kyoto-u.ac.jp/about/1378633）
을 마련하여 사업의 의의에 찬동해 주시는 분들의 기부도 
모우면서 , 지금까지 보전해 온 자료를 세계에 발신하는 사
업을 통해 학술 연구를 추진하고 교육과 문화 발전에 공헌
하고 있습니다 . 
資料電子化と画像のインターネット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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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期　2019 年 2 月 19 日～ 3 月 3 日
会場　京都大学百周年時計台記念館
　　　歴史展示室内企画展示室
監修　　金文京（鶴見大学教授、京都大学名誉教授）
総説　　朴英敏（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研究教授）
解題　　鄭雨峰（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海外韓国学資料センター センター長）
　　　　沈慶昊（高麗大学校 漢文学科教授）
　　　　朴英敏（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研究教授）
　　　　安承俊（韓国学中央研究院 古文書實室長）
　　　　金文京（鶴見大学教授、京都大学名誉教授）
翻訳　　金文京（鶴見大学教授、京都大学名誉教授）
貴重書公開展示ワーキング・グルー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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